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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힘지도부의후안무치한망언사과하라
사회적재난참사조차국정원권한복원소재로삼는여론몰이는정치공작
이태원참사피해자와유가족에공식사과하고, 특별법제정에협조하라

1. 국민의힘김기현대표와박대출정책위의장이 10.29 이태원참사의진상규명을요구하는

피해자와시민들의활동을 '북한의지령'에따른것이라는취지로발언했다. 사회적재난

참사의진상규명요구까지도근거없는색깔론의소재로삼아정치적으로이용하는

집권여당지도부의후안무치한망언을규탄한다. 국민의힘지도부는이태원참사피해자와

유가족, 시민들앞에당장공식사과하고, 특별법제정에조건없이협조할것을약속하라.

2. 지난 6일 '북한의간첩공작과대공수사권이관점검' 정책세미나에참석한김기현대표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요구나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반대시위를가리켜,

시민단체들과노동조합등이북한의지령에따라 "조직적으로악용해정권퇴진운동에

나섰다"고주장했다. 박대출정책위의장도 "이태원핼러윈참사때북한이서명운동,

촛불시위, 추모문화제를하라는지령을내렸다"며막말을쏟아냈다. 그러나김대표와박

의장모두자신의막말을뒷받침할제대로된근거도내놓지않았다. 희생자를애도하고

참사의진상규명에앞장서도모자랄집권여당지도부가정치적목적을위해서라면사회적

참사의피해자와유가족을모욕하고시민들의정당한요구마저도왜곡하는데전혀

거리낌이없다. 국민의힘이그동안유가족과피해자에보낸사과와재발방지약속모두그

진의를의심할수밖에없다.

3. 지난 2014년세월호참사때국민의힘의전신인당시새누리당의지도부와중진들은연일

유가족과피해자를향해막말을퍼붓기일쑤였다. 심지어박근혜정부의국정원과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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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과피해자, 그들을지원하는시민사회단체활동가들을사찰하고, 인터넷댓글등을

통해여론을조작했다는사실이드러났다. 그리고세월호참사의진상규명을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활동까지방해했다. 10.29 이태원참사를대하는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모습에서우리는 8년전박근혜정부와새누리당의망령을다시마주하고

있다. 참사의피해자와유가족, 함께하는시민들은그때로퇴행하는것을용납할수없다.

4. 국민의힘에경고한다. 국가 · 사회적재난참사까지도색깔론소재로삼는여론몰이

행위야말로국정원의대공수사권복원을위한정치공작이다. 이태원참사피해자와

유가족들을모욕한국민의힘지도부는당장공식사과하고, 색깔론과혐오적망언의

재발방지를약속하라. 이태원참사특별법제정은독립적조사기구설치를통한

진상규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최소한의요구다. 국민의힘은이태원특별법

제정에당장협조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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